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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논문은 터키의 역사적, 정치적 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 

간의 갈등을 2013년 5월 터키 탁심광장 게지공원 시위를 중심으로 고찰한 글이다. 

저자는 게지공원의 시위가 현상적으로는 작은 공원의 재개발 관련 문제로 보이지

만 본질적으로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갈등이 표출된 사건

으로 인식한다. 저자는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‘이슬람주의’가 아랍중동국가의 이슬

람주의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한다. 이슬람국가 설립을 주장하는 아랍중동국

가의 이슬람주의와 달리, 터키의 이슬람주의는 정책적으로 이슬람의 원칙을 주장

하기 때문에 ‘온건 이슬람주의’라고 일컬어진다고 한다. 저자에 의하면 터키의 온건 

이슬람주의는 두 부류인데, 하나는 에르도안(Erdoğan)의 ‘이슬람주의’이고 다른 하

나는 궬렌(Gülen)의 ‘이슬람주의’이다. 이 논문에서 저자가 다루는 것은 에르도안

의 이슬람주의이다. 터키는 1924년 칼리프제도를 폐지하고 탈이슬람적 개혁을 시

행하면서 세속주의 국가가 되었다. 이후 이러한 세속주의에 대한 반발로 인해 터키

는 여러 번의 정치적 변화를 겪었으며, 그때마다 세속주의의 대표 격인 군부의 개

입이 있었다. 저자는 터키의 이러한 역사적, 정치적 변동과정을 고찰한 결과, 터키

에는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갈등이 존재하고, 터키의 정치변동과정에서 군부의 

역할과 군부의 정치변동 개입을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갈등으로 구조화할 수 

있으며, 터키의 역사 속에 나타난 정치변동 과정을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갈등

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. 


